
권영기 시인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2구에서 태어났다. 

예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후 안양으로 고교를 진학하여 생활

하였다. 학부에서 노어노문학을, 대학원에서 시를 전공하였다. 

SK케미칼 및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여러 지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 현재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 자락에 거주하며 틈틈

이 시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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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이해식 시집  『감출 수 없는 사랑』

002 김말자 시집  『꿈이 허물벗다』

003 박현태 시집  『여행지에서의 편지』

004 유차영 시집  『바람이 숲에게 고함』

005 수리담시 동인시집  『나의 시, 나의 숨결』

006 연대교육원문학반 동인지  『푸른트럭』

007 전현하 시조집  『창가에 머문 달빛』

008 김용하 시집  『겨울나무 사이』

009 팔색조 동인시집  『사막을 걷는다』 

010 박현태 시집  『누가 고양이를 나비라 하는가』

011 성진숙 시집  『앞집 여자의 뷔페식 사랑』

012 연대교육원문학반 동인지  『푸른트럭 2』

013 임현숙 시집  『오뎅과 동치미』

014 이상규 시집  『도반』 산문학상 수상

015 차영순 시집  『황청포구 바람 소리는 내게 잠언이었다』

016 박현태 시집  『사람의 저녁』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017 김영섭 시집  『가슴으로 운 사랑』

018 김용하 시집  『이어도가 나요』

019 박현태 시집  『철새는 제철에 떠난다』

020 이봉남 시집  『꽃잎편지』

021 권영분 시집  『하늘갤러리』

022 하영애 시집  『작은 새 한 마리』

023 박현태 시집  『세상의 문』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024 맹윤정 시집  『침대 밑 블랙홀』

025 유차영 시집  『워카 37년』

026 김용하 시집  『눈 뜨는 날』

027 박현태 시집  『마음의 집』

028 이봉남 시집  『노란 꽃등』

029 신완섭 시집  『단풍시선』

030 유재복 시집  『한밤의 진동』

031 박경순 시집  『이팝꽃 가문』

032 박현태 시집  『빠르게 또는 느리게』

033 한명숙 시집  『그랬으면 좋겠네』

034 박명희 시집  『들꽃이 피는 이유』

035 여영애 시집  『어머니와 냉이국』

036 전현하 시조집  『세월이 남긴 지문』

037 이연숙 시집  『철 지난 모퉁이에서 피는 꽃도 아름답다』

038 박현태 시집  『문득 뒤돌아보다』

039 노광희 시집  『너를 기다리는 동안』

040 박현태 시선집  『세상의 모든 저녁』

041 김영희 시집  『그대 자리 비워둔 곳』

042 최경란 시집  『피어야 꽃이다』

043 박현태 시집  『좋은 날들의 일기』

044 김용하 시집  『피는 꽃』

045  권영기시집  『나목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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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본인의 심중 속에 내재하는 서정적 진정성과 회고적 자연성을 진

솔하게 보여주는데 전혀 머뭇거리지 않는다. 또한, 복고적 감성을 유감없

이 회고하는 화자의 뛰어난 시어 구사가 시집 전반에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낱말을 씀에 있어 응축하고 감칠맛에 가락을 더하는 명

징함을 보여준다.           ― 박현태 시인

시집 『나목의 노래』에는 권 시인의 성실성과 노력, 그리고 인간미가 차곡

차곡 쟁여져 있는 주옥같은 시편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엄청난 고난

과 어둠의 터널을 거쳐 온 작가의 인생 체험과 남다른 외지 체험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온 그의 견문과 내면적 그리움의 맑은 시혼은 많은 시인들

의 사표가 되고 있으니, 이 한 권의 시집이 영혼의 쉼터를 찾지 못하고 헤

매는 많은 독자들에게 하나의 등불이 되리라 믿는다.

― 이광녕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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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근원적 물음과 회귀본능적 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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